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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 종단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

구소(KICCE)에서 수행한 한국아동패널조사(PSKC)의 4차(2011년)에서 10차년도(2017년) 자

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

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

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

로써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 미디어기기 중독,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Ⅰ. 서론

정보화 사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필수화되고 모든 상황에

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편화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

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기의 조작이 편리해지면서 청소년과 성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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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동에게서도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에서 실시한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의 20.7%

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17.4%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

타난 성인보다 높은 수치이며, 2015년과 비교해 만 3∼9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군 비율이 8.3%가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여성가족부(2019)에서 조사한 ‘2019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수가 

56,344명으로, 2017년 50,335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약 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 현상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

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아동은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조절과 통제력이 부족하여 

중독에 따른 위험이 더욱 크며(김병년･최홍일, 2013), 수면 부족, 건강 악화, 문제해결능력

의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시력 저하 등과 같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

게 된다(김보경･백용매･허창구, 2016; 박정아･정지나, 2015; 정송화･이경은･김미정, 

2019). 특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Prensky, 2001), 아

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기기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

하다. 

아동기는 청소년기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기로, 아직 또래관계보다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며 어머니가 가진 개인적인 특성들이 아

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가족들과의 생활 속 사건

들로 인해 어머니들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

을 경험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가족체계 내에서 변화를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트레스로 작용

하게 된다(Lavee, McCubbin, & Olson, 1987).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겪게 

되는 어머니는 불안이나 우울, 분노, 공포, 무기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에는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Kramer, Lindy, Green et al., 1994). 또한, 무의식적으

로 세대 간에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ellermann & Hudgins, 2000). 가족 내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회피하게 만들고, 이러한 회피적인 상호작용은 자녀가 미디어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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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쉽게 된다(이상희･이정미, 2019). 이와 관련하여 Butt와 

Phillips(2008)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

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ingel과 Krcmar(2013)는 부모가 겪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이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

머니의 부정적인 정서･행동적 특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양한 인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의 경험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자

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저 당하

고 있을 수 밖에 없다.’라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Ehlers & Clark, 

2000; Foa & Rothbaum, 2001). Beck(1979)은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이 부정적인 정서

와 행동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인지적 오류나 부

정적인 내용의 인지적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부적응적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경애, 1997). 김진이(2009)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경험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Banyard와 Williams, Siegel(2003)

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생활사건들이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엄격한 제한을 설정해두고 부모의 권위를 강

조하며 제한이나 처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복

희･이진숙･이홍숙･권희경, 1999).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권위주의적인 양육방

식으로서, 자녀의 행동을 억압하며 자율성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한 측면으로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으며(송하나, 2017),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과 관련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권미영･정윤주, 2018; 박남심･송

승민･박보경･김정은･변유정, 2017). 이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어머니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일시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증상과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Marshall과 Miles, Stewart(2010)의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

며, 김표민(2016)은 종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부정적인 인지적 특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또한, Appleyard와 Osofsky(2003)는 어머니의 생활 속 스트레스 경험이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Ning과 Downing(2010)은 이전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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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왜곡이 이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겪은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행동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머니의 정서

적･행동적인 문제는 다시 아동기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나타

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인 가족생활사건으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어

머니의 인지･정서･행동적 특성이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문제 각각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치 

및 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 초기치 및 변화율의 종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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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1차년도

(2008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10차년도(2017년)까지 자료가 공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유아기에 해당하는 4차년도(2011년)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10차년도

(201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4차년도에서 10차년도까지 매

년 설문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1,214명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

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1년) N (%)

가구

특성
거주지역

서울권 161(13.3)

경인권 366(30.1)

대전/충청/강원권 185(15.2)

대구/경북권 160(13.2)

부산/울산/경남권 206(17.0)

광주/전라권 136(11.2)

자녀

특성

성별
남아 624(51.4)

여아 590(48.6)

출생순위

첫째 669(55.1)

둘째 487(40.1)

셋째 이상 58(4.4)

어머니

특성

연령

24세 이하 12(1.0)

25세-29세 163(13.4)

30-34세 736(61.6)

35세 이상 303(24.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5(30.1)

전문대 졸업 347(28.5)

대학교 졸업 450(37.1)

대학원 졸업 52(4.3)

전체 1,214(100)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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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가.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4차년

도 자료 중 MuCubbin과 Patterson, Wilson(1982)이 개발한 가족생활사건 변화 척도를 

이재림과 옥선화(2001), 최연실(1996)이 수정한 것을 토대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5). 가족생활사건 척도의 하위요인은 규범적 생

활사건과 비규범적 생활사건으로 분류되어 진다. 규범적 생활사건은 일반적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가족구성원이 겪게 되는 사건들로, 본 척도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걱정,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규범적 생활사건은 가족생활주기와 관계없이 예기

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로, 본 척도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혹은 사망, 주변 사람의 범죄행위 등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의 목적에 따라 가족생활사건 문항 중 “가족 내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다”와 같이 긍정적

인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지난 1년간 대

상 가족이 경험해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생활사건 별로 ‘경험함’에 응답하는 경우 1점

으로 채점하였으며,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규범적 생활사건의 경우 0점에서 13점, 비

규범적 생활사건의 경우 0점에서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4차, 5차, 6차년도 자료 중 Kessler 등

(2002)이 개발한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답 가능

한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계수는 4차 .910, 5차 .921, 6차 .915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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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4차, 5차, 6차년도 자료 중 조복희와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이 개발한 양육 행동 척도를 참고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

panel.kicce.re.kr/panel/board/index.do?menu_idx=42&manage_idx=26). 양육행

동 척도의 하위요인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온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태도인 통제적 양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제적 양육행동만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 활용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벌을 주며 자율성을 억압하는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주고 반성하게 한다.’, ‘나는 아이가 내 말에 순종하도

록 한다.’,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6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4차 .772, 5차 .761, 6차 .750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10차년도 자료 중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에

서 개발하고 인터넷 중독대응센터(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K-척도(인터넷 중독 진

단척도) 청소년 관찰자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육아정책연

구소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 도구프로파일, http://panel.kicce.re.kr/panel/board/ind

ex. do?menu_idx=42&manage_idx=26). 미디어기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은 3가지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김동일과 이은아, 정여주, 김동민, 조영미(2008)의 연구를 참고

하여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응답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일상

생활장애의 경우 7점에서 28점, 금단과 내성의 경우 각각 4점에서 16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 

계수는 일상생활장애 .747, 금단 .752, 내성 .7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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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를 확인하

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 트라우마,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기 자녀의 미

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

패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와 한국아동패널에서 각 변

인을 측정한 시기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SPSS 18.0과 AMOS 18.0을 활용

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각각의 관찰변인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모형을 탐색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개인차의 정도와 한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와 다른 변인에서 나타난 변화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변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모형 사이의 관련성

을 검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Duncan & Duncan, 2004).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χ²(CMIN)값은 대표적인 적합도 지수지만 표본의 크기

에 민감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TLI와 RMSEA, CFI를 함께 살펴보았다. TLI

와 RMSEA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고, CFI는 부합도 지수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모형 적합도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문수백, 2010). RMSEA는 .05이하면 

좋음, .08이하면 양호, .10이하면 보통의 적합도인 것으로 판단되며, TLI와 CFI가 .90이상

이면 양호한 적합도 지수라고 할 수 있다(Hu & Bentler, 1999).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측정 시점에 따른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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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관측변인 M SD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규범  3.242 2.271

비규범   .713  .968

우울

우울 4차 11.552 3.934

우울 5차 12.416 4.991

우울 6차 13.087 5.812

통제적 양육행동

통제 4차 19.374 3.298

통제 5차 20.130 3.301

통제 6차 21.211 3.302

미디어기기 중독

일상생활장애 11.073 3.416

금단  7.407 2.374

내성  6.343 2.434

<표 2> 각 변인별 기술통계

먼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평균값은 4차를 중심으로 규범 

3.242, 비규범 .713으로 나타나 비규범적 생활사건보다는 규범적 생활사건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평균값은 4차 11.552, 5차 12.416, 6차 

13.08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평균값은 4차 19.374점, 5차 20.130, 6차 

21.211로 나타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은 10차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장애 

11.073점, 금단 7.407점, 내성 6.343점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장애가 금단과 내성보다 더

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통계적 모델의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을 추정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454*** 1

3 .444*** .406*** 1

4 .476*** .441*** .743*** 1

5 .504*** .471*** .687*** .784*** 1

6 .281*** .223*** .249*** .212*** .283*** 1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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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우울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분석모형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 간 변화 정도를 기초로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

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기술통계값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

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

다. 각 시점에서 평균 변화를 살펴본 후, 각 변인에 대한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다. 

χ² df p TLI CFI RMSEA
평균 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우

울

무변화 467.734 4 .000 .842 .790 .309 12.168*** .123***

선형변화 1.438 1 .230 .997 .999 .019 11.565*** .774*** .112*** .060***

통

제

무변화 452.548 4 .000 .817 .749 .299 20.011*** .087***

선형변화 9.624 1 .002 .985 .995 .084 19.413*** .861*** .095*** .046***

***

p < .001.

<표 4> 각 변인의 모형 적합도와 모형에 대한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7 .311*** .279*** .301*** .299*** .283*** .706*** 1

8 .347*** .314*** .346*** .376*** .391*** .621*** .725*** 1

9 .398*** .371*** .438*** .487*** .558*** .271*** .288*** .373*** 1

10 .431*** .426*** .448*** .508*** .563*** .263*** .314*** .388*** .748*** 1

11 .441*** .448*** .457*** .532*** .595*** .211*** .282*** .374*** .720*** .767*** 1

1. 규범     2. 비규범     3. 우울 4차     4. 우울 5차     5. 우울 6차    6. 통제 4차 

7. 통제 5차     8. 통제 6차       9. 일상생활장애     10. 금단     11. 내성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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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

과, 두 변인에서 모두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

니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 또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

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모든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의 선형변화

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효과검증

변인 별 분석모형 결과를 토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다변량 잠재성장모

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MIN = 55.172(df = 35), TLI = .994, CFI = 

.996, RMSEA = .021(HI = .034, LO = .00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그림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최종모형(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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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 표준화 계수

부정적 생활사건 → 우울 초기치 3.897 .254 15.342*** .678

부정적 생활사건 → 우울 변화량 1.278 .122 10.475*** .491

부정적 생활사건 → 통제 초기치 1.732 .277  6.252*** .376

부정적 생활사건 → 통제 변화량 .239 .102 2.343* .179

부정적 생활사건 → 미디어기기 중독 1.548 .326  4.755*** .345

우울 초기치 → 통제 초기치 .088 .039 2.256* .114

우울 초기치 → 미디어기기 중독 .148 .035  4.228*** .191

우울 변화량 → 통제 변화량 .238 .046  5.174*** .459

우울 변화량 → 미디어기기 중독 .343 .097  3.536*** .203

통제 초기치 → 미디어기기 중독 .149 .039  3.821*** .148

통제 변화량 → 미디어기기 중독 .592 .268 2.209* .183
*

p < .05, ***

p < 0.001.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모수추정치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

을수록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과 통

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

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우

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통

제적 양육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종단매개효과를 경로별로 분석하기 위해 

Rindskopf(1984)가 제시한 Phantom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수
매개효과

(Unstandardized)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우울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576**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우울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439*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037*

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변화율 →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
1.021**

*

p < .05, **

p < .01.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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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어머니 우울 초기치와 변화율을 매개로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치와 변화율 또한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결과변인으로 놓

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 가족생활

사건과 우울, 통제적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변화양상을 살펴본 후,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부

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종단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 가족생활사건과 아동기 자녀의 미디

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일 때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

생활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고,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높은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우울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을 때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유래 등(2019)의 연구에서 트라우마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현은자와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2013)

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로 인

해 어머니의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아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제하거나 억압

하게 되고, 신체적･심리적･행동적･사회적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나

동석 외, 2015). 즉,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으로 인해 안정적인 심리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심리적･정서적 문제로서 우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생활사건은 일시적으로 우울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생활사건이라는 

것이 예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늘 불안해거나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장기적으로도 우

울 수준의 증가속도를 가속시키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아진 어머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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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요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주지 못하게 되고, 아동은 충족되지 못한 

요구를 채우기 위해 미디어기기에 의존하게 되며 나아가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으로 이어

지게 될 수 있다. 

둘째, 자녀가 유아기일 때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은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

을 때 나타나는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초기값과 변화율

은 유의미한 종단매개효과가 있다. 즉,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아지고, 변화율

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가 경험한 높은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의 증가정도를 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녀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Cohen과 Hien, Batchelder(2008)이 어머니의 부정적인 경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백지은(2009)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

행동이 높을수록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은 충격적이었던 과거의 경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감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Herman, 2007).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들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혹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예

민하게 반응하고,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건 하면 안돼.”, “그런 행동 하지마.”와 같이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규칙을 적용한 어

머니의 양육행동은 아이들의 조심성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아동의 저항심을 불러오게 되

고, 이는 아동의 미디어 사용시간이나 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Vandewater, Park, 

Huang et al., 2005). 아동은 어머니의 과잉통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의 통제가 적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정서적 지지

나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

디어기기에 중독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이 발달하기 어려워지게 되면서(Flores, 2004), 미디어기기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

지 못하고 중독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종단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미

디어기기 중독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우울 수준을 감소시

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감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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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

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지만 언제 일어나게 될지,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심각성은 

어떠할지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차

원에서의 접근 방안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인지

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최수진과 황성훈(2019)의 연구를 함께 고려해봄으로써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반복적인 

부정적 생각을 확인하여 여기서 오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문제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발

생할 수 있는 행동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EBT;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나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MBCT; 

치료(Mindfulness),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ACT) 등의 인

지행동치료의 이론들을 활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한, 예방적 차원에서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원을 형

성하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사회적인 서비스와 구축망이 형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경험한 어머니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이 자녀가 아동기가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개인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아동만을 대상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어머니의 심리･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동의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단

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역기능적인 인지 상태를 유발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유정, 2015; Dalgleish, 2004), 부정적인 인지가 정서적･행동적

인 측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

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개인의 전

반적인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인지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여 정서･행동

적 문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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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변인에 국한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

정적인 생활사건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경험한다는 점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율이 증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함께 살펴본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한 

시점(10차)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청소년

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시간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기 자녀

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 중 자녀가 유아기

일 때 어머니의 우울수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유아기에서 아동기는 지속적인 발달과정으

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을 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까지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

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기의 환

경적인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아동기의 상황적인 요인을 고려한 일시적인 개입보다는 유아기와 같이 발달단계의 이전 시

기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간의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졸업과 동시에 초등학교의 입

학으로 모든 관계를 마무리 짓기보다는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나가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성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

한 연계망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온라

인으로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부모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정환경적 요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간 연계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가 주로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연계망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아동에 

대한 학교급별 연계망을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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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와 관련된 환경적인 특성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아동기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와 아동이 함

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녀가 유아기일 때 어머니와 유아에게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정적

인 정서와 행동적인 문제로 인해 아동과의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자녀에게 미디어기기를 제

공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유형이나 어머니의 양육방식

에 맞추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참

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의 

부모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디지털 육아’의 비중

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연구(김명순 외, 2017; 김주아, 2013)와 함께 고려해보았을 때, 

유아교육 및 발달 관련 전문가가 유아기의 자녀와 오프라인에서 어머니와 함께 놀이와 활

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과 정서 및 행동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둔 일차원적인 개입보다는 여러 가지의 측면들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

황을 고려하였을 때(김지윤･이동훈･김시형, 2018),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을 개인적인 측

면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불안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

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부정적인 가족생활사건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세대 간의 

전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족들이 함께 이러한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가족상담전문가나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기능보완사업 및 가

족문제해결･치료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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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Junghye Sung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controlled parent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ourth, fifth, 

sixth, and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revealed that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mothers' depression and controlled 

parenting had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and childhood media 

device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cessity of a family 

support program and related research to reduce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by examining the negative effects of mothers' negative life events 

experience on children.

Keywords: negative life events, depression, controlled parenting, media 

device addiction,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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